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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모으는 습관은 평소의 연습을 통해 단련된

다.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얼마나 충실히 모으고 머

릿속에서 정리하는지가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 수집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연습 때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함께 연습하는 파트너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체력

의 변화, 최근의 상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가? 

오늘의 움직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가? 동료의 변화나 움직임의 좋고 나쁨을 알

고 있다면 당신은 주변을 잘 관찰하고 있다는 증

거다. 이렇게 관찰하는 힘이 바로 정보 수집의 시

작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관찰력이 없다면 경기 도중에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까?  

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는?

경기 중에 주변을 관찰하는 데는 당신의 기술과 

체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당신의 눈앞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모으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모은 정보 중에서 경기에

서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강한 상

대에게 이길 수 있다. 그럼 경기 전에 얻을 수 있

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정보를 모으는 습관이 없다면 

경기 중에 어떤 상태가 될까?Q 
1 	자신의 플레이나 샷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2 	상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플레이에 

	 일희일비한다

3	체력이 소모되면서 주변 정보가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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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잡이인 사람과 함께 연습할 기회를 찾아보길 권장한다. 어떤 공의 궤도가 날아

올지 제대로 파악해 들 필요가 있다. 

백핸드(양손)

상대의 백핸드가 양손인지 한손인지를 눈여겨본다면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상대가 양손 백핸드를 구사한다면 높은 위치에서 강타를 잘 하고 몸과 

떨어진 위치에서 공을 치는 슬라이스 계열의 샷은 그다지 구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점도 잘 기억해 두자. 

백핸드(한손)

한손 백핸드는 양손과 반대로 높은 위치에서의 강타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으며, 로

브 등의 기술을 잘하는 선수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경기 중에 

상대의 플레이를 보아가면서 계속 확인해본다. 

상대의 구질(스핀 혹은 플랫)

랠리를 주고 받을 때, 상대가 서비스 리턴할 때에 꼭 파악해야 할 것이 구질이다. 스

핀을 많이 거는 높은 궤도의 공이 많은지, 아니면 플랫 계열의 낮은 궤도의 공이 많

은지, 백핸드를 톱스핀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주로 슬라이스를 치는 지 등을 확인

해두면 좋다. 

경기 전에 습득한 정보는 경기 중에 추가로 얻은 정보와 

맞추어 조정한다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워밍업 때는 스트로크, 발리, 스매시, 서브(리

턴)의 순서대로 몸을 푸는 데 이 시간을 통해 상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단 시간이 부족한 동호인대회에 나가면 주최측이 경기를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서브 연습만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서브와 리턴 연습 속에서 필요한 정보

를 얻어내야 한다. 

‘경기에 이기기 위한 정보 = 상대의 약점을 찾아낸다’는 의미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양손 백핸드 플레이어 = 슬라이스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를 하다보면 양손 백핸더 중에도 한손 슬라이스를 잘 하는 선수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정보는 경기 전과 중에 계속 수집 정리하며 변경해 나가야 한다.   

복식 파트너와의 정보 공유에서 주의할 점

복식의 경우 워밍업 때 자신의 정면에 있는 상대와 마주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한쪽의 상대와 마주할 기회가 없어진다(있다면 서비스의 리턴 연습 정도일 것

이다). 랠리 연습을 해나가면서 상대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할 수도 있으나 이런 때

야말로 두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상대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주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저 선

수는 백핸드가 약해”라는 확정적 언어로 전달하면 그 전달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버리기 시작한다. 파트너가 경기 중에 실제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

간부터 정보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혼란만 야기될 뿐이다. 파트너 간의 연계가 중요

한 복식 경기에 있어서 신뢰성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할 때

는 개인의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

동호인대회에 출전하였을 때에 “아니 인조잔디 코트네?”라

고 놀란 적이 있는가? 자기가 출전하는 대회장의 코트 표면

이 하드인지, 클레이인지, 인조잔디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코트가 새로 깔렸는지, 바닥이 

닳은 낡은 코트인지, 또는 모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모래

가 균일하게 깔려 있는지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러한 정보

를 알고 간다면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물론 사전에 그

곳에서 실제 연습경기를 해보면 더욱 좋다. 

코트의 만들어진 형태도 주의해서 관찰하자. 코트가 가로 형

태로 쭉 붙어 있는 곳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경기 중에 

옆 코트에서 공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

소한 것도 정보로 삼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위 환경을 확인해

둔다.  

코트 표면(종류와 상태)

동호인들이 주로 접하는 코트는 하드, 클레이, 인조잔디이다. 

모래가 들어 있는 인조잔디의 경우 새로이 깐 표면이 낡은 

것에 비해 공의 속도가 느리다. 하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코

트는 구속이 늦고 낡은 코트는 공이 미끄러지듯 빠르게 튕겨

나간다. 클레이코트는 흙이 많이 섞였는지, 물기를 얼마큼 머

물고 있는지 등이 속도와 바운드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체

크한다. 이것만 알아두어도 플레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 

기후(풍향과 태양의 위치 등)

풍향과 태양의 위치는 경기에 큰 영향을 준다. 바람이 불어

오는 쪽과 불어가는 쪽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순풍은 공의 속도를 높여주고 공이 떠오

르기도 쉬운 반면 역풍은 공이 바람에 밀려 위력이 약해지게 

된다. 

코트의 배치(옆 코트와 나란히 붙어있는지 확인)

옆 코트에서 공이 들어오면 경기가 중단되어 포인트를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긴장하지 않고 빠르게 기분 전환

할 수 있다. 코트가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은 경기 중에 

옆 코트로부터 공이 들어오는지를 신경 써야 한다.    

워밍업 시간에 관찰해야 할 상대의 특징은?

평소 사용하는 손(오른손 또는 왼손)

오른손과 왼손 사용자의 샷의 궤도는 큰 차이가 있다. 평소 

사용하는 손의 움직임은 파악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른손잡이가 많은 

만큼 왼손 사용의 경우를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의식적으로 


